팀별 활동에 대한 후기 에세이
황윤서

내가 에너지 전환 포럼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제주도의 해상풍력발전소가 전력과잉으로 자주 발전소의 가동을 멈춤으로써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온다는 기사를 접하고 난 후 왜 자꾸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려는 걸까 하는 의문이 생긴 것이었다. 그리고, 이면에는 탈원전이 우리의 세대에 꼭 필요한 일이지만 아직은 이른 감이 있다고 생각해, 원전을 반대하는 사람들,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처음 소그룹으로 나뉘고, 각자 에너지 전환 포럼에 왜, 어떻게 지원했는지 사담을 나눌 시간이 있었는데 다들 에너지 전환에 대해 환경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이 많았다. 기억나는 건 동물들을 사랑해서 그런 동물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려면 무조건 환경 보호를 해야 겠다! 하는 다짐으로 오신 분도 계셨고, 환경을 지키기 위해 많은 공부를 하시는 비건이신 분도 계셨다. 
나는 사실 나를 ‘환경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했다. ‘텀블러를 챙겨야지.’ 생각은 하지만 항상 나올 때는 까맣게 잊어버리고는 카페에서 플라스틱 컵에 담긴 내가 좋아하는 녹차 프라푸치노를 마시면 세상 행복해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배달음식도 많이 먹어서 항상 먹고 나면 ‘아 다음에는 시키지 말아야지’하면서도 다음에 또 시키게 되는 모순적인 마음을 가졌다. 그래서 내가 소그룹 사람들과 대화할 때, 난 사실 정보를 얻으려 왔지만 여기는 정말 환경을 사랑하고 진지하게 고민한 사람들만 모일 수 있는 곳인가 하는 자책감도 빠졌다. 어느새 내가 말할 차례가 왔고 나는 솔직하게 원자력과 전기공학을 전공하는 학생이라는 것과, 난 원전과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동시에 존재하는 세상을 원한다고 말했다. 환경 운동가들 중 원전에 대해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건 사실이니까 환경을 공부한 사람들 앞에서 말했을 때 나를 무식하다고 생각할까봐 겁도 났지만 다들 나와 비슷한 의견이었고, 원자력을 전공하는 나와 같이 원전에 대한 방대한 지식도 갖추어져 있었다. 나는 갑자기 내가 말한 후 다른 분들께서 자신들의 의견을 하나씩 던질 때 나는 내 스스로가 부끄러워졌다. 나도 내 방식대로, 원전의 안전성만 보장된다면, 많은 양의 에너지를 낼 수 있다고, 어쩌면 환경을 보존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부인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내 길만 생각했지, 남의 길은 잘 보지 않았던 것 같아서 내가 너무 편협한 사고를 했던 게 아닐까 고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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